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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광석 3 0주기 맞아 돌아온 뮤지컬 '그날들'…6월 개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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뮤지컬 '그날들' 포스터. (KT지니뮤직 제공)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김주희 기자 = 주크박스 뮤지컬 '그날들'이 고(故) 김광석의 30주기를 맞아 다시 무대에 오른다. 

KT지니뮤직은 '그날들'이 6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고 26일 밝혔다. 

작품은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야기 속에 故 김광석의 명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이다. 2013

년 초연 후 누적 공연 600회를 넘어서며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. 

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번 시즌은 KT지니뮤직이 제작사로 참여해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관객을 만난다. 

KT지니뮤직은 "무대 연출과 서사의 완성도는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면서도, KT지니뮤직의 음악적 노하우를 녹여내 더욱 내

실 있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"이라고 전했다. 



뮤지컬 '그날들' 출연진. (KT지니뮤직 제공) *재판매 및 DB 금지

원칙주의자이자 현재를 지키는 경호부장 정학 역에는 엄기준, 류수영, 최진혁, 김정현이 캐스팅됐다. 류수영은 12년 만에 뮤지

컬 무대에 복귀한다. 

여유와 위트를 가진 자유로운 영혼이자, 30년 전 흔적 없이 사라진 최고의 재원 무영 역에는 박규원, 윤시윤, 산들, 유선호가

이름을 올렸다. 

김정현과 윤시윤, 유선호는 나란히 이번 작품으로 첫 뮤지컬 도전에 나선다. 

신원 미상의 경호 대상 그녀 역은 이지수와 박새힘이 맡는다. 

대통령 전담 요리사이자 30년의 시간을 지켜온 증인 운영관 역에는 서현철, 이정열, 고창석이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

합류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juhee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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